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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입니다.

美·中 간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세계 10대 수출 국가 중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반인 소부장, 핵심 광물 등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중동 분쟁 격화,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날로 높아져가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흑연, 무수불산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의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요소와 같이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적이나,

국내 생산기반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해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핵심 광물 등은

공공 비축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재자원화 R&D 투자 등을 통해,

매장자원은 없지만

자원을 순환 생산하는 경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산업부는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의

공급망 안정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